
‘활짝’ 피다 ㅣ특집 환경의 날 ③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물순환 시설인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하루에 배출

되는 356t의 지하수를 활용한다. 지하철 3호선 화정

역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이 도로 노면

에 지하수를 분사하여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춘다. 지난 

2020년 4월 도입한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봄·가

을철 일 1회, 여름철 일 4회, 폭염 특보 발령 시 일 최

대 10회까지 가동된다.  

화정문화광장을 가본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고양고

양이 캐릭터를 형상화한 ‘고양이 옹달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양이 옹달샘은 가로수 식재 구간 내에 

위치한 도심 속 자투리 습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 협력해 만든 이 옹달샘은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토

양으로 지하수 재유입을 유도한다. 고양고양이 석상

에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의 생

육 환경도 지켜볼 수 있다.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앞 가로수 잔디는 얼핏 특별할 것 없어 보

이지만, 사실 비밀을 숨기고 있다. 빗물저금통과 토사층, 잔디매

트로 구성된 잔디화단은 빗물의 유출을 줄이는 한편, 화단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한다. 빗물을 담아두기만 하던 기존 물탱크 방식과 

달리 저장과 순환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빗물저장 용기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듦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

를 더해준다. 

빗물에서 지하수까지,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 자원이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다. 

고양시 곳곳의 지구를 살리는 착한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도시 소(小)생태계 물순환 시스템

위치  덕양구 화정로 60 인근

위치  덕양구 화정문화광장

위치  덕양구 토당로 83 

빗물이 따로 저장돼요!

작은 연못에 식물이 자라요~!

온도는 내리고온도는 내리고온도는 내리고온도는 내리고
지구는 살리고지구는 살리고지구는 살리고지구는 살리고

도로가 시원해졌어요~

STEP 1 

고양이 옹달샘

STEP 2

빗물저금통 보행로

STEP 3

소(小)생태계 : ‘자연환경보전

법’에 따라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간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

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

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

여 조성하는 생물 서식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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